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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기술 기반의 미래 대학에 대하여 국내의 원격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전
문가의 관점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의 대학, 원격대학, 국책연구소, 교육기업 소속의 
고등교육, 원격교육, 평생교육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미래 대학은 1)기술적 측면,
2)제도적 측면, 3)교수학습적 측면으로 구분되어 논의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대
학은 기존의 건물 중심에서 네트워크기반의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을 것이다. 둘째, 초 고령 사회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미래 대학은 그 존
립을 위하여 대학체제 및 제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 및 학습자의 요구에 적합한 교수
학습법을 도입하고 대학교수의 자격과 역할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래 
대학 모형을 도출하였다.

핵심어 :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기술과 고등교육, 미래대학, 미래대학 체제, 미래대학의 교수
학습

Abstract
This study was a qualitative research that analyzed the perspectives of experts, who are in the fields of 

distance education, higher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regarding the future university based on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To do this,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these experts from universities,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and educational enterprises, and the results had been analyzed through a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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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rocesses. As results, future universities that experts predicted were analyzed from three different aspects 
as follow. First, future universities will be developed into network-based platform from the university 
building-based system and also will be greatly influenced by new technologies such as AI. Second, future 
universities, which will be also closely linked to a super-aging society need to change their system in order 
to be survived in the future. Third, future universities should introduce the proper teaching methods to meet 
the needs of society and learners and also need to change the qualification and the role of university 
professors. Based on these analyses results, a future university model was derived.  

Keywords : 4th Industrial revolution,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and higher education, Future 
university, Future university system, Learning and teaching of future university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5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처음 언급된 이래, 그 영향력은 사회전반에 걸쳐 

거대한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 특히 교육 분야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가장 급속하게 시스

템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분야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1]. 이에 국내의 주요 기관들은 4차 산업혁

명의 기술적 혁신을 대표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시스템 기반의 지능정보 사회를 대비하

기 위한 교육적 측면의 방안을 앞 다투어 내놓고 있다[2]. 그러나 그와 같은 방안은 주로 초등교

육, 혹은 직업훈련과 관련된 방안들로[3][4], 4차 산업혁명과 고등교육 관련해서는 논의가 진지하게 

대두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성과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5].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현재 우리

나라 교육은 모든 단계의 혁신이 필요하지만 대학교육 체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혁신될 필요가 있

다[6].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원격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기술기반 사회의 

미래 대학에 대한 인식 분석을 통하여 향후 미래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각 개별 

대학이 미래를 대비한 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

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국내의 대학, 원격대학, 국책연구소, 교육기업 소속의 원격교육, 고등교육, 평

생교육 전문가 12명이다. 12명중 원격대학을 포함한 대학 소속의 전문가는 6명, 국책연구소 소속은 

3명, 교육기업 소속은 3명이었다. 전문분야별로는 평생교육 및 고등교육 전문가 2명, 교육공학, 원

격교육, 이러닝 전문가 7명, 컴퓨터교육 및 컴퓨터공학 전문가 2명, 직업교육 전문가 1명이었다

(<표 1>참조).

2.2 자료수집

국내의 원격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전문가들의 관점을 중심으로 기술기반 사회의 미래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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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연구의 자료수집은 전문가 대상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심층인터뷰에서는 반 구조

화된 개방형 형태의 3가지 질문이 활용되었다. 첫 번째 질문은 ‘원격고등교육 및 고등교육에 미칠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이었으며, 두 번째 질문은 ‘미래 고

등교육 체제는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러한 고등교육체제가 되기 위해서 대학은 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이었고, 세 번째 질문은 ‘대학의 주 기능인 교수학습이 미래

에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이었다. 심층인터뷰는 2017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수

행되었고, 인터뷰 내용은 인터뷰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녹음되었다. 녹음된 인터뷰 자료는 ‘전

사’, ‘분류화’, ‘의미화’의 분석절차 과정을 걸쳐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7][8].

구분 성별 연령대 소속기관 전문분야
A 남 60대 일반대 평생교육/고등교육
B 남 50대 일반대 평생교육/고등교육
C 남 50대 일반대 교육공학
D 여 50대 일반대 교육공학/고등교육
E 남 50대 원격대 교육공학/원격교육
F 남 40대 일반대 컴퓨터공학
G 남 40대 국책연구소 컴퓨터교육
H 여 50대 국책연구소 직업교육
I 남 50대 국책연구소 교육공학
J 남 50대 교육기업 원격교육
K 남 60대 교육기업 원격교육/이러닝
L 여 50대 교육기업 교육공학/이러닝

<표 1> 인터뷰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Table 1> Background of interviewees

2.3 연구 분석 틀

전문가 심층인터뷰의 주요 내용은 4차 산업혁명기반 지능정보사회에서의 대학은 어떠한 모습일

까에 대한 것이었다. 인터뷰 분석 결과, 원격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이 조망하는 

고도의 기술기반 사회에서의 미래 대학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즉, 미래 대학

의 1)기술적 측면, 2)제도적 측면, 3)교수학습적 측면이 바로 그것이다.

3. 연구결과

연구방법에서 제시된 연구 분석 틀을 기반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미래 대학 모형을 1)기술적

측면, 2)제도적 측면, 3)교수학습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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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술적 측면 

고등교육, 교육공학, 직업교육 분야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인공지능, 머신러닝, 가상현실 등의 4

차 산업혁명 기술이 기반이 되는 미래 대학을 언급하면서 네트워크 기반의 새로운 대학 플랫폼을 

전망하였다. 즉,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그리고 디지털네트워크가 더욱 확대

되고 모든 학습자가 1인 1모바일을 소지하는 기술기반 미래사회의 대학은 현재와 같은 대학건물 

중심의 플랫폼에서 벗어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네트워크 기반의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이와 같은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의 융합시스템을 통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과 같은 기술의 활용이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 전망하였다.

(대학) 플랫폼이라는 것이 이제 (일반 오프라인 대학) 학교 형태의 플랫폼이 아닐 수 있

다. 앞으로는. 사실 무크도 온라인상에 있는 거지, 무크만 보면 그게 대학, 지금 현재

건물이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쩌면 아예 플랫폼의 형태가 아

예 바뀌면서 극단적으로는 교수도 이제 다 필요 없어지고 무크에 강의를 제공하는 사

람이 있는 거고.......(후략) (전문가H)

이제 그런 (온라인) 플랫폼 기반이 있으면 최근에 나오는 AI를 접목해서 학습분석이라

든지,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하고..(후략) (전문가G)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클라우드시스템, 머신러닝 등의 기술은 공통적으로 1)학습자 맞춤형 서비

스 및 2)학사운영 및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고, 3)인공지능 기반의 교수자 및  

튜터의 출현도 전망하였다.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나 머신러닝 하는 데 근간이 다 같은 내용인데 결국은 개별화,

그렇죠 개별화를 할 수 있다는 것,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피어

투 피어 러닝을 할 수 있다는 것...(중략)...실시간 피드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전문가I)

처음에 1학년 처음 들어가면 막막하잖아요. 뭐를 얼마나 들어야 할지. 자기가 선호하는

교육 방법과 교수 내용과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데이터를 넣으면 추천하는. 사실 여행

사에서 그런 거 제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학과 교수설계에 접목을 시켜주면. 가장

선호하는 과목과 몇 개 수업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누르면 쫘르륵 떠주는 거죠.....

(중략).... 그거를 학과설계(전공설계)에 접목을 시켜주면. 그런 안내와 관련된 부분에서

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전문가L)

인공지능 로봇 교사가 등장하면 맞춤학습이 가능하고,.......(중략)......물론 고등교육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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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부분은 아직까진 멀겠지만 (인공지능)로봇 교수와 관련된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

는 것 같아요 (전문가L)

또한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은 위험한 실험 혹은 비용이 많이 드는 실습수업, 특히 직업훈

련에서 더욱더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되었다.

의료분야, 군사분야, 아니면 아주 위험한 이런 쪽, 실험이나 이런 쪽. 원자력이나 이런

거 다루는 거나 그런 건 당연히 가상현실로 해야 되는 거겠죠 (전문가I)

의료교육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필수적으로 많이 쓰이죠. 왜냐면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

하니까 임상 실험할 수 있는 걸 다 구할 수도 없고 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다. AR이나 VR로 다 쓰는데.....(후략)(전문가I)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모바일을 소지하고 있으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오래전부터 있어온 고민으로, 1)시공간을 초월한 정보접근

성, 2)학습자-학습자, 학습자-교수자 간의 학습자료 공유 및 실시간 및 비실시간 토론, 3)학습자도 

교수자가 될 수 있는 열린공간으로서의 디지털네트워크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지속

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교육공학 분야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학습자가 학습을 한 번, 일회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학습의

공간들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소셜네트워크나 그런 네트워크하고

연결될 수 있는데... (후략) (전문가L)

학습자가 교수자가 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이고. 그거를 통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죠. 교수자도 정보를 주고 학습자도 정보를 주고...(중략).....그런 것들은 네트

워크를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L)

3.2 제도적 측면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분야 전문가들은 또한 4차 산업혁명기반 지능정보사회는 초 고령화 사회

와도 밀접하게 엮여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대학체제의 변화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고 보았다. 즉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접어들면서 학령기 학생이 점점 줄어들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이 필요한 성인학습자가 증가함에 따라 대학은 그 존립을 위하여 현재까지와는 다른 체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A study on the future university model based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Focusing on the expert interviews

Copyright ⓒ 2018 HSST548

4차 산업혁명은 아까 말했듯이 초연결사회하고 병행하고 또 하나는 장수사회까지도 같

이 연결해서 병행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대학은 곧 뭐가 되느냐. 사실은 이런

방향, 4차 산업혁명과 동반해서 초 연결 사회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그것에 대해

서 장수사회를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떻게 대학이 거기에 대응해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대학의 정책도 수립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방향도 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

가A)

구체적으로, 대학 4년간의 전공 습득이 정년까지 직업 활동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전 산업사회와는 달리, 시시각각 발생하는 새로운 직업에 적합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기 위해

서 평생 끊임없이 학습하고 직업생활을 해야 하는 기술기반 장수사회에서의 대학체제 변화는 필수

적으로 요구되는데, 대표적으로 ‘학기제의 유연화 및 폐지’, ‘자율전공제 도입’ 등이 제시되었다.

작년 12월 3일날 (교육부가) 학사제도유연화를 발표했잖아요. 거기 보면 집중이수제, 그

러니까 15시간 수업을 하면 1학점 부과하던 것을 그 논리만 맞으면 1주일에 15시간 해

도 1학점 받을 수 있도록 바꿔놨어요. 집중이수제. 또 다학기제. 다학기제는 1, 2학기

제도가 아니라 4학기제, 5학기제, 6학기제 해도 된다. 심지어는 다변학기제도 해놨어요.

1학년은 4학기, 2학년은 7학기, 3학년은 2학기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다 풀어놓은 거죠

(전문가J)

대학에서 학과 구분이라는 게 굉장히 임의적이잖아요. 칼로 잘라놓고....(중략)....이 체계

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지식을 자유롭게 습득하기보다는

바보로 만드는 거죠.....(중략)...스탠포드도 이 문제를 바꾸는 방법으로 자율전공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자기가 전공을 자기 스스로 만드는....(후략) (전문가J)

또한 대학들은 더 이상 대학 간 경쟁 관계 속에서 폐쇄적인 자체 교육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조

직이 아니라, ‘타 대학과 교수학습 자원 및 학적 시스템을 공유’하는 협력적 관계로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업 및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조직이 되기 위하여 이들과의 협

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나의 대학이 아니라 여러 대학이 연합해서 서로의 강점을 다른 대학하고 공유해가는

그 시스템. 연합체제형 대학, 연계형 대학, 이런 식으로 변모해가지 않을까. 그러면 공

대 있는데 가서는 공대 과목 듣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있는 데서는 그거 듣고 이런

식으로 재편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번 들으면 그 대학에서 모든 걸 이수하게 하는,

그 과에서 모든 걸 이수하게 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전문가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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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업형, 그게 인천대학이 아마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중략)...기업, 취업형,

여기도 융합형하고 이런 게 아리조나주립대학도 다 그런 거거든요. 교과목, 수학과 이

런 식으로 안 하고 여기도 보면 융합형으로 해서 학과 통폐합을 해서 맞춤형으로 해서

일자리 만들어주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재교육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대학에서 맞춤형 인재를 선발해주면 자기네들은 재교육 비용이 줄잖아요 (전문가I)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대학체제는 더 이상 학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모듈 단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인증하는 형태인 ‘나노디그리’ 중심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으며, 평생

학습관점에서 ‘대학재학 연한은 폐지’되어야 하고, 학습자들의 학교 밖 경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인 ‘선행학습인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전문

가들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지금 4년제, 2년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이런 학위보다는. 이제는 그 학위가, 앞으

로의 이 세계에서는 그 학위가 그다지 쓸모가 없고 이거를 어떤 자격인증 쪽으로 가가

지고...(후략) (전문가D)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으로 방송대학에 들어온 학생은 죽을 때까지 방송대에 학번을 가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국계에서는 NSN이라고 National Student Number라고 해요.

그러면 National Student Number가 트래킹을 다 하는 거지. 초등학교부터 해서 대학까

지.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시대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문가J)

이제 배움이라는 측면이 학교 안에서만 이뤄지는 형식교육이 아니라, 평생교육의 형식

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교육 있잖아요. 어찌 보면 무형식이 앞으로는....(중략)고졸자를

받아가지고 학위 커리큘럼을 거쳐서 사 년 동안 졸업학점 이수 해가지고 졸업장 받아

서 내보낸다. 취업시킨다. 이 틀은 완전히 구시대적인 접근방식인 거고 (전문가D)

3.3 교수·학습적 측면

기술사회적 변화로 인해 교육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기존 대학의 교수-학습 변화의 필

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는데, 최근에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이 기반이 되는 

좀 더 지능화된 기술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가 전망됨에 따라 그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 새로운 직업군들이 생기며, 이러한 새로운 직업들은 새

로운 지식과 역량을 요구하는데, 새롭게 요구되는 능력은 기존의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습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원격교육 및 교육공학 분야 전문가들의 합치된 의견이다. 먼저 4차 산업혁명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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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대학교육에서 활용될 교수학습방법으로 1)MOOC 활용교육, 2)플립러닝, 3)메이커교육이 새롭

게 인식 및 평가되었다.

미국의 무크가 실험이 끝났다….이제부터는 당연히 translation이다. 아마도 굉장히 속도

를 높이는 걸로 봐서는 내년 정도 되면 미국의 모든 강의가 다 한글자막이 붙을 가능

성이 있죠....(중략) (전문가J)

프로그래밍 교육 같은 것도 수업시간에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거보다는 그것들에 대

한 기본적인 것들을 다 알고 와서는 과제를 공동으로 같이 해보고 그리고 그게 움직이

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중략)....기존에는 수업이 코딩교육을 가르치면 각자 집에

가서 뭐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봐라 였다면 그걸 뒤집어야 되는 거죠. (전문가L)

직접 손으로 무엇인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기계가 하는 건 대

량생산이지, 다품종 생산이 불가능하니까..(중략)..메이커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자기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목공이든 철제든 아니면 3D 프린트든 프

로그램이든 상관없어요. 무엇인가 자기가 생각한 걸 만들어내는 훈련이 되면...(중략)...그

러면 비즈니스 할 때도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메이킹

학과도 굉장히 괜찮을 거죠 (전문가J)

교육내용 역시 기존에 회자되고 있는 21세기 학습자 핵심역량 교육과 더불어 1)기업가정신(혹은,

창업정신), 2)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관련교육이 중요하게 제안되었다.

이제 대학에서는 프로젝트 단위로 협력하는 과제들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창업을 한

다거나 하는 이게 불어로 앙트러프러너십인데 이런 기업가 정신, 이런 거 중심으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전문가G)

어떻게 보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이 사회에서 데이터와 관련된 직업들이 굉장히

늘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을 재교육 시켜서 그런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라진 직업에 단순 노동이 줄어드는 것은 결과적

으로는 데이터 핸들링으로 재교육을 시켜놔야 교육의 시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전문가J)

더불어 대학교수의 많은 역할 중에서 학습자중심 수업을 지원하는 퍼실러테이터(=학습촉진자)의 

역할, 그리고 교수설계자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제안되었다.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대학

교수에 국한시키지 말고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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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교수) 인프라를 활용하되 내용이나 방법이 변화하고 교수

요원도 학연산. 지금처럼 전임, 정년, 이렇게 틀에 박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연하게 접

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전문가D)

교수자는 그냥 옛날처럼 칠판 판서하고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호작용을 일어

나게 하고 이 시점에서 어떤 학습자의 액션이나 이런 걸 끌어올까 하는 걸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일방적인 전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퍼실리테이터가 되어야 되는 거

죠. (전문가L)

4. 결론 

결론적으로 국내의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원격교육 및 교육공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

망하는 미래 대학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모형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4차 산업혁명기반 미래 대학 모형 

[Figure 1] Future university model based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그림 1]과 같이 국내의 원격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미래 대학 모형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술적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아직까지는 

네트워크기반의 대학 플랫폼 개념 및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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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언젠가는 구현될 사안으로 우리 정부와 개별 대학의 너무 늦지 않은 대응이 요구된다. 다음

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의 30여개 대학이 ‘자율전공학부’ 혹은 ‘자

유전공학부’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로 자율전공제도를 운영하며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학사

제도의 유연화(2016.12)와 선행학습인정제도(2017.11)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이다[9][10]. 현재까

지는 새로운 대학 체제의 도입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각 대학은 주어

진 현안 해결을 위해서라도 향후 빠른 속도로 제도 변화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교수학습적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미래 대학은 ‘MOOC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융·

복합교육’을 대학에서 활성화 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업과 정신’과 ‘데

이터 및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 내용을 대학교육에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대학교수의 자격과 역할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각 개별 대학은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현황 점검이 필요하며 대학구성원의 조속한 합의를 기반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분석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각 대학들이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하거나 미래 대비를 위한 정책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안들을 제시하

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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